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의 5000여 스님이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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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발 원 문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세간의 청정한 길 밝게 열어주시고 

거룩한 공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발원하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큰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여

소유의 독선, 권력의 독선, 종교의 독선에 매몰되어 가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배타적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시비와 분별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공정과 평화의 가치는 쇠락하였으며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천 7백 년 한국불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하였건만

이를 부정하는 위정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우기 위해 

배척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의 세상이고 가진 자만의 세상이듯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민족정신에 반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시련 속을 헤매일 때 부처님의 고행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서원을 세우

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과 함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모든 생명이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되어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들고 한치의 물러

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범종단 승가대중은 부처님 전에 참회와 발원을 

올리오니, 한량없는 자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이 대회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승려대회에는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했다.

황희 문체부장관의 사과영상이 송출되자 봉암
사 스님 등 일부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승려대회에 참가한 한 수좌스님이 간절하게 종교편향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1.21 승려대회 화보


